
함께사는 세상 ｜ 아산재단 지원받아 취약계층 자립사업 진행…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2년 전인 2016년 3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거주하는 

윤성식(가명·37) 씨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

장(시설장 권미영, 이하 작업장)을 찾았다. 심하지 않은 장애(뇌

전증 4급)를 지닌 윤 씨가 할 일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노심초사했

는데, 광주시청을 방문했다가 2015년 12월 문을 열고 이듬해 1

월부터 직원을 뽑기 시작한 작업장을 소개받았다. 

작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윤 씨를 면접을 거쳐 채용

했다. 아몬드와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를 생산·판매하는 작

업장의 근로자들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었다. 인지능력

이 낮은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생에게는 단순포장 같은 간단한 

일을 맡긴 반면 윤 씨에게는 견과류를 볶거나, 함량에 맞춰 나누

는 일이 주어졌다. 출퇴근도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작업장의 승

합차나 부모의 차량으로 하는 반면 윤 씨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나중에 아산재단이 자동 포장기계를 지원한 뒤에는 

작동법을 습득해 기계를 조작했고, 바자회에서 제품 판매도 맡

았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윤 씨는 3명의 작업반장 중 한 명

이 됐고, 월급도 처음보다 배 이상이 올라 작업장에서 최고임금

을 받고 있다. 의젓하게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윤 씨를 볼 때마

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큰 걱정을 덜었다”고 흡족해했다.

17명(근로장애인 5, 훈련생 12)으로 시작한 작업장은 처음엔 

완전 수동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견과류를 팬에 넣고 볶은 뒤 손

으로 실링(압축밀봉)해 제품을 만든 것이다. 자연히 작업능률이 

떨어져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량이 적으니 임금 수준

도 낮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은 2016년 아산재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심사 끝에 견과류 볶음기계와 납품용 트럭을 

지원받았다. 2016년 사업수행 우수기관에 선정된 작업장은 

2017년에 다시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동 포장기계를 도입

했다. 최창무(34) 직업재활팀장은 “2년 동안 아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납품하는 등 매출이 늘면서 17

명에서 30명으로 고용을 늘렸고, 평균임금도 3배가량 올랐다”

고 말했다. 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무형복지회에서 운영하며, 

올해 매출목표는 1억5천만 원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

은 1977년부터 4,500여 사회복지단체에 5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2배 늘렸고, 임금은 3배 올랐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들이 자동 포장기계 옆에서 견과류를 분배하고, 생산한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 제품은 온라인(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판매되며, 2016년과 

2017년 각각 5,500만 원과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